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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개인심리학의 생활양식과 교류분석의 인생태도와의 관계를 탐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녀 중학생 409명(남 201, 여 208)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

과는 첫째, 생활양식변인과 인생태도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양식, 인생태도 

하위 변인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인정받기의 

생활양식은 자타긍정의 인생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에 잘지내기, 조심하기의 생활양식은 자타부정

의 인생태도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변인의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

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정받기 생활양식을 더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생태

도의 경우도 모든 하위요인들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변인의 관계 탐색

을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인부정은 잘지내기, 타인긍정과 자기긍정은 인정받기, 자기부정

은 조심하기 생활양식이 가장 높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의 함의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청소년∣초기기억∣생활양식∣인생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in early recollections and life 

position of adolescen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409(male 201, female 208) middle school 

students. To analyze the data, factor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ved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ose variables between lifestyle and life posi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articular, to BSI & WR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 & U+, 

while GA & BC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 & U-. Second, U- had greatest influence on 

GA, I+ & U+ had greatest influence on WR, I- had greatest influence on BC.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discussion and implication for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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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 및 신체적 변화 등 심리

내․외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로 인해 무엇보다 이 시기는 우울, 불안, 위축감, 신체화 

증상 등의 내면화 및 비행, 폭력, 공격성 등의 외현화 부

적응 행동 등이 유발되기 쉽다[1-4]. 특히 청소년기 발

달상의 문제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어기제 사용의 

증가[5][6] 및 이후 성인기의 발달과업 수행에도 부적응

적인 영향을 미친다[7][8]. 이와 관련하여 적응적 삶의 

태도 형성과 관련이 있는 심리내․외적인 변인 및 이 

변인에 내재된 긍정적 자원을 탐색하여 조력하고자 하

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1][9]. 심리학에 있어서 긍

정심리학의 대두도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자신과 타

인에 대해 인식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낙관적이고 협조

적인 즉, 긍정(OK-ness)으로 흐르고 있다[10][11]. 

이미 상담심리학의 제이론 중 Berne이 창안한 교류

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은 인간은 아동기에 

인생태도에 근거하여 삶에 대해 자율적인 승자, 부적응

적인 패자, 중간자적인 순응의 세 가지 인생각본을 쓰

기 시작하며, 청소년기에 그 내용이 수정 또는 정교화 

된다고 하였다[12]. 이를 뒷받침하듯 TA는 인간에 대

한 긍정성, 자율성, 변화가능성의 철학 하에 지금까지 

포기나 유보된 자각, 자발성과 친밀성을 회복하여 초기 

어린 시절 잘못된 조건에 의해 형성된 생활양식을 건강

한 생활양식으로 재결정할 수 있는 OK-ness적인 인생

태도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13]. 

 건강한 생활양식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정에서 발

달되며, 삶의 목표를 성취한 자아실현인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다[14]. 이에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

록 건강한 인생태도를 조력해주기 위한 상담개입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TA의 인생태도와 밀접한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생활양식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심리학자인 Adler는 기본적인 생활양식은 초기 

아동기 신체기관의 활동과 함께 발달하여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방식 등에 의해 형성되며[15], 보통 변화되

지는 않으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는 경우 언

제든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지금까지 국내의 청소년 대상 생활양식관련 선

행연구들은 대부분 아들러 이론의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근거한 연구들[16-18]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양식은 무의식적으로 

부적응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기에 생활양식의 구체적인 단서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양식의 탐색과 관련하여 투사적 특성이 강

한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은 내담자로 하여금 초

기 어린시절의 기억을 저항 없이 회상하도록 해준다

[19]. 무엇보다 초기 어린 시절 주양육자 및 주변 환경

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인생태도는 한 개인의 생

활양식을 초월하지는 못한다[13]. TA학자인 Harris[20]

는 부정적인 인생태도 형성의 근원인 어린 시절의 비극

적인 경험, 즉 불건강한 생활양식의 근원을 파악하여 

현재 어떻게 부정적인 인생태도가 유지되어 왔는지 탐

색하기로 결정한다면 긍정적 태도에로의 변화가 가능

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한 개인의 삶의 지각방식인 생

활양식이 나와 타인 및 세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결론을 내리는 인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변인과 관련하

여 인생태도 변인에 대한 탐색이 구체적으로 수행된다

면 청소년의 긍정적 삶의 태도 형성과 유지 등 적응차

원을 조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개인심리학이 인간행동 이해수단으로 강조한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자신과 타인

에 대한 가치판단을 드러나는 TA 인생태도와의 관련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

이기에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이 인

생태도를 예언하는 중요한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보고 

생활양식이 인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

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용 TA 자타

긍정 인생태도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안 및 

개인상담 개입방안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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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인생태

도 하위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어떤가? 둘째, 성별에 따

른 생활양식 변인과 인생태도 변인들의 차이는 어떠한

가?

셋째, 인생태도 하위변인들인 타인부정, 타인긍정, 자

기긍정, 자기부정에 유의미한 생활양식 하위변인들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생활양식(life style)은 삶에 대한 태도, 자신에게 의

미 있는 삶의 방식 및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견해와 관련

이 있다[14][21][22]. 또한 한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 

의식, 무의식적 인지도식과 신화 등이 일관되게 표현되

는 성격적인 통합체이다[14][23]. 특히 생활양식은 어떤 

행동을 자신만의 가장 적합한 행동이라 여기는 사적 논

리를 드러낸다. 이 사적 논리는 초기경험에 따라 자신, 

타인, 삶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선택적 지각에 의해 강

화시켜 삶의 인생목표, 계획, 행동 등을 설계하는데 있

어 지침서로 작동한다[14]. 

생활양식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의 고저에 따라 

유용한 유형과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양식 유형이 동시

에 존재한다[22].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 의식 및 공감, 

평등의식,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등 긍

정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기에 정신건강의 척도

로서 활용된다[14][22]. 한편 활동수준은 삶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서, 이 에너지 수

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21][22]. 이와 달리 개인 내 또는 환경 내 요인들에 의

해서 사회적 관심 및 활동수준이 결여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열등한, 과잉보호된, 양육태만된 생활양식이 형성

될 수 있다[22]. 특히 낮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은 

스트레스 상황임을 반영하며 부적응 행동을 증가시킨

다[24][25].  

생활양식의 탐색에는 사례사, 평정척도, 가족구도, 초

기기억, 관찰 등이 주로 활용된다[22]. 이러한 탐색도구 

가운데 초기기억(early recollection)은 가족의 일상사, 

상호작용 양상 등에 대해 초기 6개월부터 8세까지 기억

을 저항 없이 선택적으로 회상하도록 함으로써 한 개인

의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 행동 단서를 찾아내는데 있어

서 유용한 도구다[19][21].   

행복한 초기기억의 회상은 유쾌하고 낙천적인 생활

양식을 반영하며, 불행한 초기기억의 회상은 부정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해준다[22]. 또한 초기기억은 한 개인

의 일정한 사고․감정․행동 방식[26], 기본적인 생활

양식의 출발점과 오류의 근원탐색[19][27], 현재의 마음

상태[28]와 삶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 준다[14].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탐색도구 중 Wheeler, 

Kern & Curlette[29]가 개발한  BASIS-A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 BASIS-A는 

소속하기/사회적 관심(Belonging Social Interest:BSI), 

잘지내기(Going Along: GA), 책임맡기(Taking 

Charge: TC), 인정받기(Wanting Recognition: WR), 조

심하기(Being Cautious: BC)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아들러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인 공동체감 즉 소속의 욕구가 충족된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문제를 용기 있게 직면한

다고 보았다[30]. 반면에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의 부족

은 문제아동, 자살, 신경증, 정신병, 범죄, 알콜올 중독

자 등의 다양한 부정적 인생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

다[31]. 

2. 인생태도
인생태도(life position)는 초기 어린 시절에 결정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결

정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아동기 

초기경험을 토대로 내린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확신

을 반영한 초기결정은 살아가면서 언어적, 비언어적 메

시지에 의해 강화되어 중요한 선택 및 자신과 타인존재

에 대해 긍정․존중․인정․수용․가치․신뢰의 의미

를 내포하는 OKness 또는 부정의 Not-OKness 여부를 

드러내는 인생태도에 반영된다[20][32-35]. 또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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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삶의 방향및 경험 해석의 틀을 제시해 주기에 

삶의 의미와 질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36]. 

Berne의 관점에 의하면 인생태도의 유형은 자기긍정

(I’m OK), 자기부정(I’m not OK), 타인긍정(you're 

OK), 타인부정(you're not-OK)의 네 가지의 속성 하에 

다시 자타긍정(I’m OK, you're OK), 자기긍정‧타인부

정(I’m OK, you're not-OK), 자기부정‧타인긍정(I’m 

not OK, you're OK), 자타부정(I’m not OK, you're 

not-OK)의 네 가지 태도영역으로 구분된다[37][38]. 특

히 자타긍정은 자기성장과 새로운 정보수용 등 적응적

인 영역으로서[39], 치유적 효과가 있으며[40], 자신의 

가치 인정과 상호존중의 인간관계를 조력하는 가장 건

강한 태도이며[35], 자유․평등․민주주의․행복과 인

간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요구된다[41]. 이외 자기긍정‧

타인부정은 편집증과 심한 경우 살인이라는 반사회적 

적응을, 자기부정‧타인긍정은 강박증과 연극성 장애를 

수반하면서 우울이 심한 경우 자살로 결말을 맺고, 자

타부정은 수동-공격성과 정신분열 상태에서 심한 경우 

미쳐버리고 마는 부적응적인 인생태도 영역이다

[33][34][39][42]. 대체로 일상에서 사람들이 펼치는 심

리적 게임, 인생각본과 운명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인

생태도 중 하나에 기초한다[41][43]. 이와 달리 

White[44]는 인생태도를 쉽게 바뀌지 않는 영구적인 것

으로 보는 성격인생태도와 상황에 따라 의식적인 결정

에 의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동한다는 감정차원의 표면

적/일시적 인생태도로 구분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

의 긍정적 인 인생태도가 더 요구된다고 여긴 

Davidson[45]은 I'm OK, You're Ok, They're Ok라는 

견해를 8가지 인생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3차원의 긍

정성 다각형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제까지 국내 청소년 대상의 인생태도 관련 연구들

은 대체로 인간관계만족도[46], 심리적 안녕감[47], 상

담기대감[48], 진로인식[49], 자아개념[50] 변인과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초기기억에 나타

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드문 실정

이다. 

이에 몇 몇 국내 유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소

속하기/사회적 관심은 건강한 교류, 인정받기는 자타긍

정의 자율적 삶인 친밀, 규칙이나 윤리를 준수하는 등

의 의식, 생산적인 활동의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반면에 

잘지내기와 조심하기는 불건강한 교류 및 심리적 게임

과 폐쇄적인 삶의 양상을 예측하는 변인이며[51], 소속

하기/사회적 관심과 인정받기 변인이 학교적응과 관련

이 있었다[52]. 다음으로 국외 선행연구들의 경우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초기기억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관

심이 높았으며[53], 비행청소년의 초기기억은 심각한 

규칙파괴 및 개인적인 상해, 낮은 신뢰감과 자기충족감 

및 통제력 부족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54], 초기기억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품행장애, 불안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신경증적 성격장애 등의 적응관련 제 문제와 상

관이 있으며[55],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은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에 조심하기는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

었다[56]. 이와 같이 국내외 유사 선행연구들은 Adler의 

핵심이론인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이 자신과 타

인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의 적응양상인 인생태도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J도의 3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456명을 무

선표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자기 보고식 지필검사 도구

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

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동의를 구한 후 그 취지에 동의한 담임교사들이 자율학

습 시간에 학급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스스로 기

록하게 하였다. 응답 시 비밀보장과 응답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로 하여금 그 설문지를 봉하도록 하

였다. 배부된 설문지 456부가 모두 회수되었으며, 회수

된 문항중 응답이 누락 되었거나 불성실 응답자료 47부

를 제외한 나머지 409부에 대한 극단치 검색결과 극단

치가 나타나지 않아 총 409부를 최종 분석 자료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표본 특성은 다음에 

제시된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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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특성(N=409)
변인 구분 명(%)

성별 남 201(49.1)
여 208(50.9)

학년별
1학년 135(33.0)
2학년 135(33.0)
3학년 139(34.0)

2. 측정도구
2.1 생활양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아동기 경험에 대한 지각과 신념

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Wheeler, Kern

과 Curlette[29]가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기본 개념에 충

실하고 초기기억을 통해 생활양식 요인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표준화한 BASIS-A(Basis Adlerian Scales 

for Interpersonal Success)를 활용하였다. 다섯 가지 생

활양식 요인은 소속하기/사회적 관심(BSI), 잘지내기

(GA), 책임맡기(TC), 인정받기(WR), 조심하기(BC) 이

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 개발자들의 생활양식 분류

방식을 그대로 따른 오익수[52]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44문항 중 검사도구가 개인심리학의 초기기억에 나타

난 생활양식 이론 및 그 요인을 잘 반영한 검사도구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주성분분석법

과 베리멕스 직교회전법에 의해 실시한 결과 5개 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50.76%가 설명되었다. 

단,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문

항 중 6번 문항은 모든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30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이 문항을 제외한 총43문항만

이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에 최종 적용되었

다. 그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오익수[52]의 연구결

과에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68-.84이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며, 하위요인별 

점수범위는 8-55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문항 

신뢰도는 .87, 하위척도별로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85, 

잘지내기 .76, 책임맡기 .89, 인정받기 .86, 조심하기 .86

으로 나타났다. 그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생활양식 척도의 문항과 요인별 부하량
NO 문항내용

요인 1 요인 1 요인 3 요인 4 요인 5

책임맡기 인정받기  조심하기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잘지내기

21 앞장서서 책임을 맡았다. .842 .036 .049 .186 .106
19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대장 노릇을 

했다.   .835 .064 .027 .188 .148
20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느꼈다. .820 .062 .097 .177 .140
18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좋아

했다. .726 .121 -.014 .160 .207
22 다른 아이들을 통제하고 싶었다.  .718 .076 .094 .009 .189
23 사람들에게 누가 대장인지 과시하기

를 잘했다. .708 .039 .175 .040 .183

25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아이들을 시킬 
수 있었을 때 나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꼈다.

.632 .137 .018 -.012 .156

24 학교활동에 나서고 싶었다.  .537 .318 -.039 .168 .121
6 리더가 되든 안되든 간에 어느 

쪽이건 상관없었다. -.292 -.089 .101 .249 .087

36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랐
다. .073 .725 -.038 .199 -.033

28 내가 일을 잘 해낸 것에 대해서 주목
받는 것을 좋아했다. .108 .721 -.105 .151 .125

34 부모에게 인정받길 원했다. .053 .681 -.240 .038 .193
3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에 대

해 신경을 썼다. .081 .657 .012 .029 .114

33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
해 기쁨을 느꼈다. .002 .627 -.346 .112 -.059

27 성공했을 때 나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025 .612 -.105 .161 -.024

26 나에게 요청되어진 것을 잘 해내고자 
하였다. .096 .587 -.155 .194 -.158

31 어른들을 화나게 하기보다는 즐겁게 
했다. .058 .578 -.187 .220 -.166

32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른들이 찬성하
는지 찬성하지 않은지 신경을 썼다. .192 .575 .124 .094 -.171

29 성적이 좋았을 때 인정받았다고 생각
했다. -.041 .537 -.112 .153 .068

30 주의를 끌기 위해 예절 바르게 행동
했다.   .139 .508 .102 -.048 .064

39 가족들과 잘 적응하지 못했다. .034 -.166 .786 -.098 .142
41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었

다. .116 -.191 .770 .079 .093
40 부모님은 내게 화가 나있었다.  .042 -.124 .737 -.026 .094
42 부모 중 한 분을 부끄럽게 여겼다. .065 -.082 .724 -.061 -.030
44 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 보였다. .009 -.057 .718 -.251 .093

38 부모님은 내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
했다. .098 -.143 .678 -.020 .149

43 부모님을 무서워했다.   .024 .110 .632 -.114 .083
37 부모님께 정직할 수 없었다. -.049 -.071 .611 -.035 .234
4 집단 내에서 잘 어울렸다. .103 .167 -.116 .796 .058
1 다른 아이와 노는 것을 즐겼다. -.026 .076 -.095 .754 .058
8 다른 아이와 함께 있길 좋아했다. -.055 .149 -.080 .721 .108
9 집단 행동하기를 좋아했다. .120 .146 .017 .706 .103
7 외향적이었다.  .195 .068 -.151 .622 -.040
2 여러분야에 자신감을 가졌다. .170 .311 -.122 .554 -.039
3 소속감을 느꼈다. .212 .180 -.020 .553 .051
5 다른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162 .417 .008 .527 -.110

15 다른 사람과 대등해지기 위해 노골적
으로 반항했다.  .090 -.035 .288 -.090 .679

13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혔을 때 맞
서 싸웠다.  .242 .071 -.169 .197 .603

10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항했다.  .195 -.168 .177 .120 .590
14 다른 사람과 대등하길 바랬다.  -.056 .325 .010 -.096 .583
16 집단에 소속하기 위해 강인할필요가 

있었다. .285 .123 .236 -.019 .557
11 다른 아이들과 많이 싸웠다. .379 -.089 .110 .067 .536
12 벌을 받으면 더욱 고집을 부렸다. .247 -.147 .256 .115 .522
17 복수를 했다.  .224 .018 .205 .093 .487

고유값 5.138 5.118 4.775 4.136 3.169
설명분산 11.678 11.632 10.852 9.399 7.203
누적분산 11.678 23.310 34.162 43.561 5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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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활양식 척도의 문항번호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 α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1,2,3,4,5,7,8,9 .846
잘지내기 10,11,12,13,14,15,16,17 .775
책임맡기 18,19,20,21,22,23,24,25 .890
인정받기 26,27,28,29,30,31,32,33,34,35,36 .861
조심하기 37,38,39,40,41,42,43,44 .862
전체 43문항 .872

2.2 인생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존재나 능력에 대한 존중, 

신뢰, 가치부여의 정도를 의미하는 인생태도를 측정하

기 위해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57]이 번의 교류분

석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인생태도의 요인을 네 가지

로 분류하여 표준화한 총40문항을 활용하였다. 네 가지 

인생태도 요인은 타인부정(You're not OK=U-), 타인

긍정(You're OK=U+), 자기긍정(I’m OK=I+), 자기부정

(I’m not OK=I-) 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 개발자

인 우재현[57]이 타당화한 40문항 중 검사도구가 교류

분석 주요개념인 인생태도 이론 및 그 요인을 잘 반영

한 검사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주성분분석법과 베리멕스 직교회전법에 의해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분산의 46.90%가 설

명되었다. 특히 전체 설명력이 50%이하로 낮게 나타나 

요인부하량이 .40이하로 나타난 1번, 35번 문항과 타인

긍정(U+)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문항 중 18번 문항은 

자기긍정(I+), 자기부정(I-) 요인과 더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외한 총37문항만이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에 최종 적용되었다. 그 분석결

과는 [표 4]와 같다. 우재현[57]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64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며, 하위요인별 

점수범위는 10-5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문항 

신뢰도는 .91, 하위척도별로 타인부정 .82, 타인긍정 .84, 

자기긍정 .77, 자기부정 .87로 나타났다. 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인생태도 척도의 문항과 요인별 부하량
NO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자기부정 자기부정 타인부정 타인긍정

27 나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743 .154 -.088 .125
23 지금 생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29 .215 .115 .127
28 누구 앞에서나 불안하거나 긴장 않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682 .140 -.060 .119
26 얼굴이나 모습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664 .242 -.133 -.051
25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편이다. .646 .149 -.036 .200
29 대개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12 .016 -.045 .303
21 나 자신을 좋아한다. .607 .285 .084 .178
24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590 .243 .114 .234
30 실수나 실패해도 좌절이나 낙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580 .038 .112 .126
22 태어나서부터 소중하게 길러졌다고 생각한다. .554 .292 .118 .199
32 나의 탄생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252 .672 .194 .252
31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인간이다. .291 .661 .106 .063
39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99 .638 -.032 -.093
34 소극적 성격이로 실패가 두려워 무슨 일에나 손 대지 않으려 한다. .389 .606 .112 .171
40  나 자신을 그다지 존경할 수가 없다. .446 .603 .140 .053
33 나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380 .594 .134 .155
38 매사 자신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한다. .372 .591 .197 .089
36 어떤 일이나 혼자서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316 .577 .227 -.084
37 용모에 자신이 없다. .366 .520 .058 .004
18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일을 잘 해 낼 수 있다. .385 -.428 .212 .181
35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곧잘 후회한다.  .286 .367 .322 -.237
3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매우 화가 난다. -.007 .003 .704 .059
4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지적하는 편이다. .048 .066 .671 -.034
8 동료에 비해 내가 타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엄격하다.  -.008 .112 .647 -.076
7 후배나 동생 친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019 -.036 .642 .012
10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입장이나 일을 잘 해 보려는 경향이 있다. .070 .138 .640 .005
6 성격이나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은 배척이나 강력히 비난한다. -.060 .224 .639 .282
2 때때로 친구나 상대를 욕하거나 꼼짝 못하게 할 경우가 있다. .015 -.196 .579 -.099
9 그다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편이다.  .159 .180 .535 .126
5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나쁜 버릇을 키우므로 하지 않는다. .012 .231 .533 .221
1 근본적으로 인간을 신용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 -.025 .053 .356 .014
14  아무리 어릴지라도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020 .103 -.087 .770
19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038 .149 .054 .741
15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114 .112 -.120 .707
20 친구가 어떤 일에 실패해도 언제까지나 책망하지 않고 격려한다.  .168 .060 .223 .600
16 대체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94 .179 -.032 .582

12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그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써 실행하고 있다.   .371 -.113 .023 .569

17 남의 일이 잘 되면 나도 기뻐해 준다. .248 .000 .311 .552

11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나와 달라도 특별히 싫지는 않는 편이
다.  .179 -.220 .020 .541

13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는다. .323 -.178 .156 .391

고유값 9.441 3.947 3.379 1.992

설명분산 23.604 9.868 8.448 4.980

누적분산 23.604 33.472 41.920 4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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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생태도 척도의 문항번호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 α
타인부정 2,3,4,5,6,7,8,9,10 .822
타인긍정 11,12,13,14,15,16,17,19,20 .839
자기긍정 21,22,23,24,25,26,27,28,29,30 .765
자기부정 31,32,33,34,36,37,38,39,40 .867
전체 37문항 .907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5.0을 통해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

활양식과 인생태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검사도

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

도 산출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둘째, 

생활양식 변인과 인생태도 변인에 대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단순상관의 유의도를 검

증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 변인과 인생태

도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

(M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인생태도 요인을 기준변인으

로 하고 생활양식 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간 상관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측정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산

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변인
생활양식 인생태도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잘지
내기

책임
맡기

인정
받기

조심
하기

타인
부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자기
부정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1.00
잘지내기 .15** 1.00
책임맡기 .32** .48** 1.00
인정받기 .42** .03 .26** 1.00
조심하기 -.21** .36** .14** -.23** 1.00
타인부정  .03 .46**  .31**  .07  .30** 1.00
타인긍정  .30** -12*  .05  .36** -.19** -.21** 1.00
자기긍정  .42**  -.04  .20**  .45** -.30** -.13*  .45** 1.00
자기부정  -.28** .21**  .01  -.18**  .34**  .32** -.26** -.53** 1.00
*p<.05, **p<.01

표 6. 생활양식, 인생태도 변인 간 상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하

위 변인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소속하기/ 사회

적 관심은 타인긍정, 자기긍정의 인생태도 하위변인들 

간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기부정과는 부적상관을 보

였으며, 타인부정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잘지내기는 타인부정 및 자기부정과는 정

적상관을 보였으나 타인긍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

며, 자기긍정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생활양식 하

위변인 중 책임맡기는 타인부정 및 자기긍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타인긍정 및 자기부정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인정받기는 타인긍

정 및 자기긍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기부정과

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타인부정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 다섯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조심하기는 타인부정 

및 자기부정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타인긍정 및 자

기긍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대체로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및 인정받기 생활양식은 친밀한 인간관계

를 형성하는 자타긍정의 인생태도와 관련이 높음을 의

미한다. 반면에 잘지내기 및 조심하기 생활양식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자타부정의 인생태도와 관련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 변인과 인생태도 변인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

하였다.

2.1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생활양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600, p<.001) 하위요인으로

는 인정받기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

균을 나타냈으며(F=11.766, p<.01), 조심하기는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F=12.566, 

p<.001). 이는 여학생의 경우 인정받고자 하는 생활양

식을 추구하는 반면에 남학생은 조심하고자 하는 생활

양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

반적인 인생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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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잘지내기 책임맡기 인정받기 조심하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남학생
(N= 201) 28.10 6.00 21.26 5.28 18.63 6.41 36.89 7.32 16.61 6.59

여학생
(N= 208) 28.63 5.20 20.19 5.53 19.13 6.31 39.45 6.54 14.33 5.33

F .764 3.298 .541 11.766** 12.566***

p .383 .070 .463 .001 .000
 **p<.01. ***p<.001.  F= 4.600, p= .000, Wilks' 람다= .936

2.2 성별에 따른 인생태도의 차이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인생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305, p<.05). 하위요인으로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인부정(F=5.304, p<.05), 타

인긍정(F=7.897, p<.01), 자기긍정(F=5.208, p<.05), 자

기부정(F=6.107, p<.05)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

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인 

인생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8. 성별에 따른 인생태도의 차이 
타인부정 타인긍정 자기긍정 자기부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남학생
(N=201) 29.47 5.44 30.09 5.58 31.33 7.21 30.71 6.34

여학생
(N=208) 30.89 6.06 31.70 5.15 33.11 7.32 32.50 7.13

F 5.304* 7.897** 5.208* 6.107*

p .022 .005 .023 .014
 *p<.05. **p<.01. F=3.305, p=.011, Wilks' 람다=.963

3. 생활양식과 인생태도와의 관계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하위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인생태도 하위변인들인 타인부정, 타인긍정, 자

기긍정, 자기부정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

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생활양식과 타인부정
Durbin-Watson 값이 1.846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

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

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타인부정을 기준

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타인부정을 설명하

는 전체 설명력은 2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4%)

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
2=.249, F=35.388, p<.001). 생활양식 하위요인들

이 타인부정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

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잘

지내기(β=.30, ∆R2=.200, t=5.25,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책임맡기

(β=.19, ∆R2=.027, t=3.50, p<.01), 조심하기(β=.16, ∆

R2=.021, t=3.01, p<.0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지내기, 

책임맡기, 조심하기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타인

부정적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9. 타인부정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R2 t p
B 표준오차 β

잘지내기 .34 .06 .30 .200 5.25 .000
책임맡기 .18 .05 .19 .027 3.50 .001
조심하기 .15 .05 .16 .021 3.01 .003
(상수) 42.88 1.27  33.79 .000

R2 (adj R2)= .249(.242),  F = 35,388  p<.001 
 

3.2 생활양식과 타인긍정
Durbin-Watson 값이 1.878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

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선

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타인긍정을 기준변

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타인긍정을 설명하

는 전체 설명력은 16%(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5%)

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2=.158, F=20.766, p<.001). 생활양식 하위요인들

이 타인긍정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

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인

정받기(β=.24, ∆R2=.102, t=4.23 p<.001)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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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잘지내기

(β=-.19 ∆R2=.027, t=-3.64, p<.001), 소속하기/사회적 

관심(β=.19, ∆R2=.029, t=3.39, p<.0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를 발달시킬수록 

타인긍정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반면에 잘지내기를 발달시킬수록 타인을 긍정적으

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타인긍정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R2 t p

B 표준오차  β
인정받기 .18 .04 .24 .102 4.23 .000
잘지내기 -.18 .05 -.19 .027 -3.64 .000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18 .05 .19 .029 3.39 .001

(상수) 22.69 1.88 12.06 .000
R2 (adj R2)= .158(.151),  F = 20.766  p<.001 

3.3 생활양식과 자기긍정
Durbin-Watson 값이 1.948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

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선

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자기긍정을 기준변

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자기긍정을 설명하

는 전체 설명력은 2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8%)

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2=.284, F=43.362, p<.001). 생활양식 하위요인들

이 자기긍정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

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인

정받기(β=.29, ∆R2=.198, t=5.36, p<.001)이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β=.25, ∆R2=.058, t=4.82, p<.001), 조심하

기(β=-.17 ∆R2=.028, t=-3.56, p<.00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생활양식을 발달

시킬수록 자기긍정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반면 조심하기를 발달시킬수록 자기긍정

의 인생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 자기긍정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t p

B 표준오차 β
인정받기 .30 .06 .29 .198 5.36 .000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33 .07 .25 .058 4.82 .000
조심하기 -.21 .06 -.17 .028 -3.56 .000
(상수) 14.97 2.62 5.72 .000

R2 (adj R2)= .284(.277),  F = 43.362  p<.001

3.4 생활양식과 자기부정
Durbin-Watson 값이 1.995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

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선

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자기부정을 기준변

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자기부정을 설명하

는 전체 설명력은 19%(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8%)

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
2=.185, F=25.415, p<.001). 생활양식 하위요인들

이 자기부정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

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조

심하기(β=.29, ∆R2=.120, t=4.52,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β=-.32, ∆R2=.045, t=-4.86, p<.001), 잘지

내기(β=.20, ∆R2=.019, t=2.83, p<.01)로 나타났다. 이는 

조심하기, 잘지내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자기부

정의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

면에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

록 자기부정의 인생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표 12. 자기부정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t p

B 표준오차 β
조심하기 .29 .06 .25 .120 4.52 .000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32 .07 -.25 .045 -4.86 .000
잘지내기 .20 .07 .15 .019 2.83 .005
(상수) 31.10 2.29 13.56 .000

R2 (adj R2)= .185(.177),  F = 25.41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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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

양식과 인생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시

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간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히 소속하기/사회적 관

심 및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타긍정의 인

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

면 잘지내기 및 조심하기는 자타부정의 인생태도와 관

련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 관심 변인이 정신건강의 척도이며[22],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창

의적, 독립적인 행동[14], 상대방의 가치인정 및 상호존

중을 하였다란[35]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인정

받기 변인이 자타긍정의 자율적 삶인 친밀 및 생산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잘지내기 및 조심하기 변인

이 심리적 게임 및 폐쇄적인 삶의 유지를[51],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과 인정받기 변인이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

었다란[52] 연구결과들이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어린시절 잘지내기나 조심하기 생활양식이 추후 자율

성이 억압된 수동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자타긍

정의 자율적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소속감을 느끼

게 하고 지지적 환경에서 상호협력하는 소속하기/사회

적 관심 생활양식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변인의 차이

를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 특히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는 조심스럽게 삶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 남녀 청소

년들의 심리성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학생

들의 경우 환경과 타인의 단서에 민감하고 비언어적 행

동을 읽어내는데 능숙할 수 밖에 없는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전통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 인

생태도의 차이와 관련하여 여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인

생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타부정적인 인생태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58][59],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타인

부정은 높지만 자기긍정은 낮다는 연구결과[60]들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 인생태도

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연구결과들에 있어서 서로 상이

하기에 추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지내기, 책임맡기, 조심하기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킬

수록 타인부정적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책임맡기, 조심

하기를 발달시킬수록 타인과 관계단절 등 폐쇄적 경향

이 높으며, 특히 조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주로 어린 

시절 예측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좌절을 주는 가족환

경에서 살아왔기에 환경과 타인으로부터의 단서나 비

언어적 메시지에 민감해짐으로써 폐쇄적인 삶을 살아

갈 가능성이 높다[51]란 연구결과들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초기 어린시절 타인을 신뢰할 수 없

는 환경 속에서 자라온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삶을 스스

로 책임지며 살아야 했기에 늘 다른 사람들과 잘지내고

자 적절하게 행동하며 대립을 피하는 등 조심스러운 삶

을 살아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양식을 

유지한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이 유발되면 심리

내적인 억압된 감정에 의해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가치 

부여 및 평가를 하며 살아갈 가능성 또한 높음을 시사

하고 있다.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생활양식

을 발달시킬수록 타인긍정적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잘지내기 생활양

식을 발달시킬수록 규칙준수와 적합한 행동여부를 탐

색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기에 타인의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정욕구가 충족되고 사회적 관심

이 높을수록 타인과 건강한 교류를 하며[61][62], 잘지

내고자 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긍정적 교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 

규칙과 상대에게 동의해 버리는 수준의 교류를 함으로

써 타인과 심리적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51]란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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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어린시절  잘지내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 경우 타

인의 가치와 평가를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규칙준수와 적합한 행동여부 탐색 등 삶의 에너지를 역

기능적으로 소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타인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 지지, 인정  협력하는 건강한 삶의 

표본인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의 생활양식이 발달된다

면 추후 성인기에도 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

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

고 인정하는 긍정적 삶의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조심하기 생활양식을 발달

시킬수록 매사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긍정적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

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타인으로

부터 긍정적 인정자극인 격려, 사회적 지지, 칭찬 등을 

받은 경우 자기존중과 행복감의 증진, 지적 능력 발휘, 

학교생활을 잘하며[1][63], 혼란된 삶을 펼치는 부정적 

인생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에 기초하

여 적응적인 삶을 유지한다[40]란 연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삶의 기본적인 인정욕구가 

충족되어 있기에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할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조심하기, 잘지내

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평

가절하 하는 부정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은 초기 

어린시절부터 격려와 지지적 환경속에서 세상사에 대

한 관심 및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 왔기에 부정적

인 삶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심하기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 

시절 예측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좌절을 주는 가족환

경에서 살아왔기에 환경과 타인으로부터의 단서나 비

언어적 메시지에 민감해 짐으로써 폐쇄적 교류를 할 가

능성이 높으며[51], 조심하기와 우울이 정적상관을 보

이고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과 우울이 부적상관을 보였

다[56]란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또한 부적응적인 

대인간 교류패턴이 종종 고통스럽지만 불안을 피하고 

자신의 이미지 보호를 위안 방어의 일환으로서 이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며[64],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초기 기억이 긍정적 이었다[53]란 연

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조심하기 경향

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초기 어린 시절 주양육자로부터 

실수를 하는 경우 엄격한 규제 및 구제불능이라는 부정

적인 말을 자주 들어 왔기에 심리적으로 자기비하, 우

울, 감정억압, 열등감 및 적대감이 내재되는 경향이 있

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반복적인 실패경험

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등 부적응적인 삶을 유지할 가능

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생태도를 예측

하는 변인으로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변인을 검

증한 결과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변인이 TA

의 상담목표인 자타긍정의 자율적인 실존적 삶을 유지

시키는 것[65]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자율성 증진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구안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타인의 반응에 순응하는 등 

부적응적인 패자각본의 삶과 관련이 있는 잘지내기, 조

심하기, 책임맡기 생활양식이 초기 어린시절 긍정적 인

정자극의 결핍에 기인한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을

수록 부적응적 삶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부정적 인생태도를 유지하는 청소년

의 경우 끊임없는 무조건적 긍정적 인정자극인 격려의 

제공 및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긍정적 인생태도로의 이동을 조력할 필요가 있다

[61]고 본다. 셋째,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을 다룬 연구들

이 주로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에 따른 연구들이었고, 

초기기억에 따른 연구들도 시간구조화와 학교적응 등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인생태도를 주제로 다룬 연

구들은 거의 없었기에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특정지역

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자료수

집 방법인 자기보고식의 한계로 인해 응답자의 방어적

인 태도와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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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면담 등의 질적인 연구방법도 함께 실시할 필요고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가 인생태도를 예측하는 생

활양식 변인들의 탐색에 국한함으로써 상담개입을 위

한 방안 모색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과 관련이 깊은 TA의 주요개념인 인생각본, 

교류패턴, 스트로크 변인 중 어떤 변인이 조절 및 매개

변인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

째, 본 연구가 초기 어린 시절 정신건강에 가장 영향력

을 많이 미친 주양육자의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변인을 

함께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의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변인을 함께 검증한

다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및 부모상담의 주요단서들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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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2015년 1월 ～ 현재 :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관심분야> : 교류분석상담, 진로상담, 상담슈퍼비전


